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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추락한 공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 

국내 정착의 길 열려
 - 법무부, 특별공로 인정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2년 8월 서해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대한민국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

하여, 지난 8월 21일 안정적으로 국내 거주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을 부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은 ’22년 4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해 8월 12일 경기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엔진 화재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발견하여 선장과 함께 

구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26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험에 처한 조종사를 구조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특별 공로를 인정하여 대상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에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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